
연예
2021년 1월 29일12 금요일

경쟁보단 공존과 상생…글로벌 케이팝 시장의 확대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그리고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케이팝을 대표해온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각기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와 YG엔터
테인먼트(YG)가 합작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업
체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네이버가 그
무대를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케이팝 팬덤을 이끌어
온 양대 그룹을 간판 삼은 기획사들과 대형 포털업체
의 합작이 약 8조원에 달하는 관련 글로벌 시장을 장악
한다는 의지로 읽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뀫‘강력’ 케이팝 플랫폼의 통합 시너지 노린다
27일 네이버는 빅히트의 자회사 비엔엑스(beNX)

에 4118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빅히트는 네이버의 브
이라이브 사업부를 양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엔엑스는 방탄소년단 등 빅히트 소속 스타들의
콘텐츠를 통해 팬덤을 쌓아온 대표적 케이팝 플랫폼

인 위버스를 운용해왔다. 네이버는 다양한 가수들의
팬미팅과 콘서트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브이
라이브를 선보여왔다.

2015년 시작한 브이라이브는 지난달까지 누적 1억
명의 이용자 가운데 해외 비율이 90%에 이른다.
2019년 6월 방탄소년단의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생중계해 전 세계 14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들
이는 등 힘을 과시해왔다. 위버스도 못잖다. 2019년
이후 세계 최강 팬덤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을 비롯
해 뉴이스트, 세븐틴, 여자친구, 씨엘, 선미 등 케이팝
스타들을 등장시키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1127억원의 수입을 안겨주며
빅히트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플
랫폼이 됐다.

두 플랫폼은 빅히트와 네이버가 이번에 손을 잡으
면서 새로운 통합 무대로 전환하게 됐다. 빅히트는
“브이라이브의 운영 인력과 기술을 흡수하고 약 1년
간의 서비스 통합 과정을 거쳐 하나의 플랫폼으로 거
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뀫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상생’으로 케이팝 파이 확대
이는 케이팝 글로벌 시장 장악을 노리는 시도로 읽힌

다. 여기에 빅히트가 블랙핑크와 빅뱅 등 글로벌 케이
팝스타들의소속사YG의자회사인YG플러스에 700억
원을투자하기로한것도힘을더한다.

양측은 플랫폼·유통·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서협력하기로했다.음원·음반유통과 MD사업을하는
YG플러스는향후 5년간빅히트와그계열사의음반·음
원을 유통키로 했다. 또 YG플러스는 빅히트의 아티스
트 MD 기획 및 제작에 협업하고, YG 소속 아티스트의
MD를위버스에공급한다.

한 마디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빅뱅 등 글로벌
팬덤을 구축해온 대형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한 지붕 아
래 모이는 셈이다. ‘글로벌 빅스타’들을 하나의 창구에
서 만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이
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해 온 두 회사가 협력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폭
넓은 비즈니스 부문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를 활용하는
시너지 창출”을 다짐한 두 회사의 출사표가 예사롭게
들리지않는이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빅히트 위버스·YG 계열사 플러스 투자
브이라이브통해통합서비스파이키워

‘공룡’ 네이버, BTS·블랙핑크와손잡다

방탄소년단(왼쪽)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와 손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3

배우 한예리가 영화 ‘미나리’(감독 정
이삭) 골드 리스트 시상식에서 여우주
연상을 수상했다. 한예리는 28일(한국
시간) 아시아태평양 엔터테인먼트 연
합(CAFE)이 주최한 골드 리스트 시상
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영화

는 여우주연상 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
연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남우조연상(앨런
김)까지 휩쓸며 7관왕을 달성했다. 또 4월24일 수상자
를 발표하는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윤여
정과 여우조연상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영화는 미국에서
2월12일, 국내에서는 3월 개봉예정이다.

배우 심은경이 제44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을 진행한다. 28일 일본 아카데
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은경과
하토리 신이치 아나운서가 3월19일 열
리는 시상식의 사회를 맡는다고 밝혔
다. 심은경은 작년 일본 아카데미에서

일본영화 ‘신문기자’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전
년도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진행을 맡는 시상식
관례에 따라 사회자로 낙점됐다. 한국 배우가 시상식의
최우수 연기상과 행사 진행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심은경은 “생애 처음 맡은 진행을 위해 일본어 공부
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우 배정화가 김정현 영화감독과 작
년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
정화의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28일 “배정화가 김정현 감독과 오랜
연애 끝에 작년 백년가약을 맺었다”며
“코로나19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양가 가족들과 간소한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정
화는 2010년 데뷔해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는 KBS 2TV ‘안녕? 나야!’에 출연
한다. 한편 조정식 SBS 아나운서도 2월21일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 아나운서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책임감 갖고 더 멋진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나리’ 한예리, 亞 골드 리스트 여우주연상

심은경,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 MC 발탁

심은경

배우 배정화, 지난해 김정현 감독과 결혼

한예리

배정화

즐거운 TV·똑똑한 TV…TV프로그램 <29일·금>

빅히트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네이버가 손
잡고 글로벌 케이팝 시장 장악을 노리는 가운데 또 다른
케이팝플랫폼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합종연횡도눈길을
끈다. 하지만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규모의 엔터테
인먼트 업체들에는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안기고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로 잘 알려진 엔씨소프트(NC)는
28일 케이팝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정식 론
칭했다. 그룹 몬스타엑스, (여자)아이들, 아이즈원 등 케
이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팬들이 모바일을 통해 관련 콘
텐츠를즐길수있도록하는플랫폼이다.

NC는 이와 함께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 기업 C
J ENM과연내합작법인을설립할계획임을밝혔다. CJ
ENM의콘텐츠와NC의 IT기술력이손잡아관련사업의
영역을확장한다는의도이다.

네이버와함께국내포털업계의거대기업인카카오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 확장에 나선다. 웹툰·웹소설
등 IP(지적재산권) 사업을 진행해온 카카오페이지와 매
니지먼트및드라마·영화등영상제작사업에뛰어든카

카오M을 합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3월1일 출범시킨
다. 웹툰·웹소설 등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확보해온스타·영상콘텐츠제작능력을한데모아엔터
테인먼트사업의규모를키운다는것이다.

이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대기업들의 합종연횡 이
면에선 중소 규모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드러난다.
28일 한 기획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자본을 바탕으로 온택트 콘서트
등 인프라를 구축한 대형 기업들이 이미 엔터테인먼트
판도를 이끌어가는 현실이다”면서 “그렇지 못한 대다수
관련 업체들로서는 ‘먼 세상 얘기’일 수밖에 없고, 향후
부익부빈익빈의양극화상황이더악화할것이다”고말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카카오,대형엔터사사업확장

카카오페이지·카카오M 합쳐 3월1일출범
NC도 CJ ENM과손잡고엔터플랫폼시작


